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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다알리아: 쁘띠 제네빌리에 정원 
(Dahlias:  Garden at Petit-Gennevilliers  C. 1893)

귀스타브 카유보트 
(Gustave Caillebotte 1848 - 1894)

캔버스에 유채 157 cm x 114 cm 
미국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

19세기 프랑스 화가 카유보트는 생존을 위해 그림을 

팔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다. 

인상파 화가 오귀스트 르노와르, 클로드 모네, 카밀 

피사로 등과 어울리며 작품 활동을 했고, 경제적으로 

궁핍했던 그들을 적극 후원했다. 그의 작품은 그다지 

주목 받지 못했다. 그 자신 또한 34세에 작품 전시를 

중단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세느 강변 쁘

띠 제네빌리에라는 곳에 정착했다. 그곳에서 카유보

트는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고 경기용 요트를 제작했

으며 동료 화가들을 초청해 예술, 문화, 정치, 철학 등

에 대해 토론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.

화면 앞에 다알리아가 만발한 이 그림은 카유보트

가 쁘띠 제네빌리에에 가꾼 정원의 한 구석을 그린 그

림이다. 초기 사진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카유보트는 

당시 인상파 화풍에 비해 매우 사실적인 기법으로 정

원 풍경을 그려냈다. 정확한 원근법을 사용해 공간의 

느낌을 극대화 하면서 멀리 보이는 집 건물 꼭대기로 

시각이 집중되도록 입체적인 화면을 구성했다.

왼쪽에 작은 개를 데리고 서 있는 여성은 카유보트

와 연인 관계였던 샬롯 베르티에로 알려져 있다. 샬롯

은 카유보트보다 열한 살 연하였으며 하층 계급 출

신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. 카유보트는 일생 한 번도 

결혼하지 않았지만 쁘띠 제네빌리에에서 함께 살았던 

샬롯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겨 주었다고 한다. 카유보

트는 정원에서 일하다가 걸린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 

되어 45세에 죽었다. 

인상파 화가 작품 못지않게 색채가 풍성하고, 그림 

속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탁월한 표현 능력을 가졌던 

카유보트의 그림은 언제나 군더더기 없이 탁 트인 시

원함을 선사한다. 명징한 시선과 내면의 서정성이 어

우러져 단단하면서도 감성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. 

정성을 다해 가꾼 다알리아 뒤에 서서 사랑하는 여인

과 그녀가 서 있는 오솔길 너머를 바라 보는 카유보

트의 시선은 구름이 흘러가는 맑고 파란 하늘까지 뻗

어 나간다. 당대에서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독자

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던 한 화가의 숨결이 생생하

게 살아 있다.  

 《김동백》  


